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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독서 활동지>

베서니와 괴물의 묘약

잭 메기트-필립스 글｜이사벨 폴라트 그림｜김선희 옮김｜268쪽｜요요

□ 줄거리
에벤에셀 트위저는 스무 살 청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, 사실 이번 토요일이면 512번째 생일을 맞는
다. 에벤에셀이 이처럼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, 15층 대저택 다락방에 사는 괴물이 
요구하는 음식을 가져다주고 그 대가로 받는 ‘늙지 않는 마법의 약’에 있다. 평화롭던 어느 날, 괴물
은 에벤에셀에게 ‘어린아이’가 먹고 싶다고 말한다. 그동안 온갖 음식을 갖다 바쳤지만 살아 있는 아
이를 먹겠다고 한 건 처음이다. 애써 보육원에서 말썽쟁이 여자아이 베서니를 데려왔는데, 괴물은 베
서니가 너무 말랐다며 사흘 동안 포동포동하게 살찌우라고 명령한다. 에벤에셀은 사흘 동안 베서니를 
살찌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. 하지만 어느새 둘 사이에는 우정이 싹트게 되고, 에벤에셀은 시간이 
지날수록 급격하게 늙어 가는데……. 과연 베서니와 에벤에셀 그리고 괴물의 운명은?

□ 독서 포인트
1.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천방지축 베서니가 괴물의 악행을 보며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
하는 모습, 지난 511년 동안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괴물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 왔던 에벤
에셀이 동물과 사람에게 처음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과정 등 주인공의 변화에 주목해요.
2. 다른 듯 닮은 성격의 베서니와 에벤에셀, 두 사람이 우정을 쌓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변해가는 
모습을 통해 진정한 우정에 대해 생각해요.
3. 괴물의 악행을 통해 표현되는 인간 내면의 욕구와 욕망에 대해 생각해요. 또 그러한 괴물
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베서니의 모습에서 참된 용기를 느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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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서니  키 작고 삐쩍 마른 여자아이. 5년 전,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보육원에서  
살고 있다.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잘하며 장난이 심하다. 어느 날, 
괴물이 사는 대저택에 ‘먹잇감’으로 던져졌다. 과연 괴물의 특식이 될 것인가?

에벤에셀 트위저  스무 살 정도 되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511세. 괴물이 
원하는 음식을 구해다 주고, 그 대가로 받는 ‘늙지 않는 마법의 약’을 
마시며 간신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. 베서니를 괴물에게 데려간 장본인!

괴물  무시무시하고 사악한 세상 유일의 진귀한 종. 진주 목걸이, 벌집, 처칠 
동상 등 못 먹는 게 없다. 한 번 먹은 건 또다시 먹지 않아, 늘 새로운 메뉴를 
주문한다. 급기야 최근에는 ‘살아 있는 어린아이’가 먹고 싶어짐!

<독서 활동지①> 읽기 전 활동

이야기 상상하기

□ 책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소개를 읽고, 그림을 보며 무슨 일이 펼쳐질지 상상해 봐요.

<등장인물>

<그림> <질문>

1. 커튼이 열리자 놀란 표정의 베서니! 무엇을 본 걸까?

2. 낙서된 액자를 보고 좌절한 에벤에셀! 무슨 일이 생긴 걸까?

3. 거울 속 얼굴을 보고 기겁하는 에벤에셀! 무슨 이유일까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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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독서 활동지②> 읽기 후 활동

가로세로 낱말퀴즈

□ 책의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정답을 채워 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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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가로 문제>
ⓐ. 괴물이 주는 묘약으로 511년째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‘○○○○ ○
○○’이다. 
ⓑ. 에벤에셀이 가장 아끼는 초상화는? 
ⓒ. 돈을 밝히는 장사꾼이지만 새에 대한 사랑은 가득한 등장인물은? (힌트: ○ 가게 ○○)
ⓓ. 피즐위크 원장이 운영하는 보육원의 이름은 ‘○○다운 소년과 숙녀다운 소녀를 위한 학교’
이다. 
ⓔ. 괴물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유일한 물건은? 

<세로 문제>
ⓕ. 보육원 원장이 에벤에셀에게 맨 처음으로 소개한 아이는? 
ⓖ. 간지러운 느낌. 에벤에셀이 근위병을 웃기기 위해 한 행동은? 
ⓗ. 베서니가 매일 잠들기 전에 보는,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진은? 
ⓘ. 괴물이 잡아먹은 앵무새로, 세상에 스무 마리밖에 남지 않은 새는 ‘윈틀로리언 ○○○ 가
슴 ○○○’이다. 
ⓙ. 괴물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주인공 여자아이의 이름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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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독서 활동지②> 읽기 후 활동 - 정답

가로세로 낱말퀴즈

□ 책의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정답을 채워 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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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가로 문제>
ⓐ. 괴물이 주는 묘약으로 511년째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‘○○○○ ○
○○’이다. 에벤에셀 트위저 (p.7)
ⓑ. 에벤에셀이 가장 아끼는 초상화는? 골든 보이 (p.75)
ⓒ. 돈을 밝히는 장사꾼이지만 새에 대한 사랑은 가득한 등장인물은? (힌트: ○ 가게 ○○) 새 
가게 주인 (p.259)
ⓓ. 피즐위크 원장이 운영하는 보육원의 이름은 ‘○○다운 소년과 숙녀다운 소녀를 위한 학교’
이다. 신사 (p.41)
ⓔ. 괴물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유일한 물건은? 트럼펫 (p.25)

<세로 문제>
ⓕ. 보육원 원장이 에벤에셀에게 맨 처음으로 소개한 아이는? 에이미 클루 (p.48)
ⓖ. 간지러운 느낌. 에벤에셀이 근위병을 웃기기 위해 한 행동은? 간지럼 (p.149)
ⓗ. 베서니가 매일 잠들기 전에 보는,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진은? 가족 사진 (p.130)
ⓘ. 괴물이 잡아먹은 앵무새로, 세상에 스무 마리밖에 남지 않은 새는 ‘윈틀로리언 ○○○ 가
슴 ○○○’이다. 자주색 앵무새 (p.167)
ⓙ. 괴물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주인공 여자아이의 이름은? 베서니 (p.5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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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벤에셀은 괴물이 뭘 원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. 트럼펫과 푸들, 둘 다 힌트에 
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다. 
 “좋아, 정답을 알려 주지. 내가 먹고 싶은 건 어린아이야.”
 괴물의 얼굴에 서서히 유쾌한 웃음이 번졌다. 괴물은 입에서 침을 줄줄 흘리면서, 혼란스
러워하는 에벤에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. (p.25~26)

 

그래, 확실해. 
어서 원하는 거나 말해.

<독서 활동지③> 읽기 후 활동

내가 주인공이라면?

□ 내가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었다고 상상하며 괴물과 대화를 나눠 봐요.

 

 “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정말로 줄 수 있어? 진짜로 뭐든지 가능해?”
 “그래, 확실해. 어서 원하는 거나 말해.”
 베서니는 잠자코 멈추어 서더니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. 눈을 감더니 원하는 것을 말했다.
(p.104)

좋아, 정답을
알려 주지. 

내가 먹고 싶은 건 
어린아이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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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원에서 대저택으로 가는 길

 베서니: 보육원을 떠나게 되서 기분이 좋아. 그
런데 에벤에셀은 왜 나를 선택한 걸까? 떨리고 걱정돼.

 에벤에셀:

함께 만화책을 읽는 둘

 베서니: 

 에벤에셀:

입양한 이유를 알게 된 베서니

 베서니: 

 에벤에셀:

괴물을 무찌르고 평화로운 둘

 베서니: 

 에벤에셀:

<독서 활동지④> 읽기 후 활동

추억이 방울방울

□ 베서니와 에벤에셀은 일주일 동안 많은 사건을 겪어요. 두 주인공이 만나서 벌어진 사건

들을 떠올리며, 당시 주인공의 속마음을 상상해 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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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독서 활동지⑤> 읽기 후 활동

괴물 공개 수배!

□ 이야기 속 괴물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리고 특징을 적어 봐요.

         ★☆괴물 조심하세요☆★

  

●별명:          

●닮은꼴:

●좋아하는 음식:

●싫어하는 음식:

●주의할 점:

●성격

  1.

  2.

 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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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로뎃의 목소리가 이상했다. 눈동자에는 싸늘한 기운이 나타났다.

 “클로뎃, 괜찮니?”
 클로뎃은 고개를 저었다. 이상한 목소리와 싸늘한 눈빛이 사라졌다.
 “아, 이제 괜찮아요. 잠깐 살짝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. 아, 이제 가 봐야 해요. 도와주셔
서 감사합니다.”
 주인은 클로뎃이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 주었다. 자주색 깃털의 클로뎃이 까만 밤하늘 
속으로 사라졌다. 하지만 잠깐 문이 열린 사이,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.
 피아노가 저절로 연주를 시작한 것이다. 가게 주인이 연주한 ‘족제비가 톡 튀어나왔네’보
다 훨씬 더 끔찍한 노래였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<독서 활동지⑥> 읽기 후 활동

뒷이야기 상상하기

□ 내가 작가가 되어 책의 뒷이야기를 상상해 봐요.


